
▲ 시아준수, 영웅재중, 최강창민(사진=한대욱기자)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이 20

09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2009 Mnet Asian Music Awards, 이하 MAMA)에서 동방신기 자격

으로 수상한 것과 관련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동방신기는 21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09 MAMA에서 베스트 아시안 스타상을 수

상했다.

이에 대해 SM은 "멤버 3인이 동방신기라는 이름으로 상을 받을 대표권이 없다"고 분명히 못 박

았다.

또 멤버 3인을 섭외한 MAMA 측에 대해서도 "동방신기로 상을 주려고 했으면 소속사를 통해서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편법으로 멤버 3인만 섭외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소속사 앞

으로 동방신기에 대해 출연 요청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은 이날 시상식에서 '베스트 아시안 스타상'을 받고 "혹시나 보고

있을지 모를 두 친구(유노윤호, 최강창민)들에게 사랑한단 말 전하고 싶다" "이 상은 다섯 명 모

두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다" 등의 수상소감으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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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멤버 3인이 동방신기로 상 받을 대표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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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 3인은 현재 SM과 전속 계약 관련 법적 분쟁이며 지난 10월 법원으로부터 전속계약 효력정

지 가처분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독자 연예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SM은 이달 초 공정성을 이유로 2009 MAMA 불참을 선언해 동방신기의 유노윤호와 최강

창민을 비롯해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샤이니 등 소속 가수들이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런 상태에서 멤버 3명이 이날 시상식에 참석해 양측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 관련기사 ◀

▶  HOT스타 연예화보 - 모바일 SPN1008 ＜저작권자ⓒ함께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포털 이데일리 SPN＞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PM·지드래곤·투애니원, 2009 MAMA 대상 '기쁨의 눈물'(종합)

☞투애니원, 2009 MAMA 올해의 노래상 수상 '기쁨의 눈물'

☞지드래곤, 2009 MAMA 올해의 앨범상 수상…"내년엔 좋은 일 많았으면"

☞2PM, 2009 MAMA 남자 그룹상 수상…"재범 형, 빨리 돌아와"

☞김태우, "솔로로 처음 상 탔다" 2009 MAMA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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